
도요보 - 선염직물 등 월 50만m를 해외 위탁생산 

도요보는 인도네시아의 “유니론”과 출자비율 33%로 방직가공합판으로, 오

래 전부터 단일염색(單一染色, solid dyeing)직물의 생산을 위탁해 오고 있는데, 

2003년도부터 선염(先染, yarn-dyed)직물도 본격적으로 위탁생산하기 시작하였

다. 

유니론은 2003년 상반기부터 위탁생산 규모가 월 35만m 정도가 되며, 이 

중에서 5만m는 선염직물인데, 하반기부터는 선염직물의 위탁생산이 10만m로 

배증(倍增)하였으며, 동시에 단일염색직물의 위탁생산도 증가하여 총위탁생산 

규모는 50만m로 늘어났다. 

유니론은, 도요보가 사염(絲染) 및 제직기술을 지도해 준 현지의 다른 가공

공장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마무리가공을 자가공장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선

염직물을 생산하고 있다. 이 선염직물은 전량을 도요보가 인수하여 드레스셔

츠(dress-shirts)소재로서 일본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. ♣  

 


